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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폰 구입가격 평균 51만원, 월평균요금 8만원
- LGU+ ‘내가 제일 잘 나가!’ 
지난 6개월 사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년 전 가격의 2.5배를 지불했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무료 3G 스마트폰을 풀고, 비싼 가격에 LTE 스마트폰을 밀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소비자들은 만만치 않은 부담을 추가로 지고 있다. 단말기 가격에 더해 이용요금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통신사 중에는 LGU+ 기세가 만만치 않다.
휴대폰리서치 전문회사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대규모 ‘이동통신 기획조사’의 최근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가격을 알아 보았다. 지난 4월에 실시된 ‘15차 조사(‘12상)’와 2011년 10월 이루어진 ‘14차 조사(‘11하)’에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새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표본규모: 15차 24,857명; 14차 19,587명)에게 어떤 폰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물었다. 

최근 실시된 15차 조사(‘12상)에서 지난 6개월간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들의 평균 구입가격은 32만1천원이었다[표1]. 이는 지난 14차 조사(‘11하)의 평균 13만3천원의 2.5배로 그 사이  무려 18만8천원 비싸졌다. 이렇게 평균 구입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LTE 스마트폰 때문이다. 6개월 사이에 70만원 이상을 준 고가폰의 비중이 7%에서 23%로 올라가고, 무료폰의 비중은 67%에서 42%로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의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린 통신사는 LGU+다. LGU+는 평균 구입가격이 37만5천원으로 SKT(32만8천원)와 KT(27만7천원) 보다 5만원 내지 10만원 더 비쌌다. 70만원 이상의 고가폰 비율도 29%로 경쟁사(SKT 24%, KT 20%) 보다 높았고, 무료폰 비율은 38%로 더 낮았다(각각 41%, 46%). 항상 저가 정책으로 버틸 수 밖에 없었던 LGU+가 처음으로 누려보는 호사스런 가격전략이며, 경쟁사로는 받아 들이기 힘든 현실이다.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가격은 평균 32만1천원으로 6개월 사이에 2.5배 뛰었다. 그 이유는 처음 출시된 4G LTE폰이 판매량의 36%를 차지하고, 평균 구입가가 51만3천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삼성이 59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LG와 팬택(각각 41만5천원, 38만3천원)이 그 뒤를 따랐다[표2]. 


단말기 가격은 제조사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애플이다. ‘11년 하반기 조사에서 애플의 평균 구입가격은 37만7천원으로 2위인 삼성(15만3천원)의 2.5배였다. 

‘12년 상반기 조사에서 경쟁사와의 차이는 많이 줄었으나 52만5천원의 여전히 높은 평균가격을 유지했다. 이는 삼성과 LG의 LTE 스마트폰 가격의 중간 수준이다. 
모든 회사들이 3G 스마트폰을 무료로 밀어내기 할 때 애플은 소비자들이 실망한 신제품 4S를 내면서도(‘11년 10월) 자기 페이스대로 대응했다. 시장에서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아이폰 4S라는 3G폰을 제 가격을 받으면서, 특별한 가격할인 정책 없이 넘어갔다는 의미다. 시장 전체를 휩쓰는 LTE의 쓰나미 마저 아이폰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애플이 LTE 아이폰을 출시하는 날이 오면 시장에는 또 한번 거대한 지각변동이 있을 것 임을 짐작할 수 있다. 
LTE시장의 개막과 함께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LTE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봐야 할 것도 있다. 출시를 앞둔 고사양의 LTE 스마트폰은 100만원에 육박하며, 이에 더해 사용요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3G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요금은 6만4천원인데 반해 LTE 이용자는 8만원을 내고 있다. 소비자들이 첨단 서비스와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안과 만족은 더 중요하다.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담긴 제품전략과 가격전략이 아쉽다. 

 LTE 폰, 소비자의 부담 커지고 있다





마케팅인사이트(www.mktinsight.co.kr)의 이동통신기획조사는 국내 휴대폰 및 통신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행태와 시장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매년 2회씩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 조사입니다.





분석 자료는 2012년 4월에 이루어진 ‘제 15차 기획조사’의 결과 중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에 대한 모든 권한은 ㈜마케팅인사이트에 있으며, 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 15차 휴대폰 기획조사 개요 


- 평가자 : 14 ~ 64세 휴대폰 보유자


- 조사내용 : 휴대폰 및 통신 서비스 이용 행태와 태도


- 조사기간 : 2012년 4월 1일~ 4월 22일


- 자료수집 : 이메일 조사


- 표본 규모 : 총 88,967명


- 스마트폰 보유자: 63,076명


- 6개월 이내 휴대폰 구입자 24,857명  





* 문의: 오상훈 이사, Tel: 02) 6004-7655, e-mail: Steven.Oh@mktinsigh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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